
<교사 이야기 마당>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바야흐로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입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서울에서도 

체벌금지 조치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얘기된 것처럼 ‘대한민국 학교 *까라 그래!’의 현장이었던 학교가 드디어 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새 기운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흠집내기를 하고 있

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는 둥,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막장 교실이 되

고있다는 둥, 지금까지 입시경쟁 교육에 찌든 우리 교육의 모순으로 인한 상처가 마치 학생

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의 

규정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전면 일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그 대안인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늘 ‘학교’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학교’의 모습 속에는 진짜 학

생과 진짜 교사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는지, 학교가 더 불안해졌는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새

로운 기운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더불어 존중받고 인권의 공기로 숨쉬는 새로운 학교 문화

를 만드는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학교를 희망하는 많은 선생님들,  저들이 만들어놓

은 경쟁교육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교사-학생들을 더욱더 우롱하는 언론보도에 분노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16일 (수) 저녁 5시

장소 : 흥사단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

부모회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 외 32개단체)

<순서>

여는 인사말 : 왜 교사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부 : 현장에서 말하다. -----진행 : 조영선 (경인고)

 김수현 (경기 충현고) -‘못된 남학생 vs 약한 여교사’의 싸움인가?

 이기규 (서울 수송초) -체벌 금지 이후 초등은?

 김현석 (서울 당산서중) -나는 왜 매를 놓게 되었나?

 권기승 (서울 용산공고) 또는 이성주- 실업계는 매가 필요하다?

 조영선 (서울 경인고) - 진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2부 : 길을 말하다.-----진행 : 조영선 (경인고)

백원석(경기 장곡중)- 수업혁신도 존중의 생활지도로부터 

이만수(경기 흥덕고)- ‘방해자’ 70%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이용석 (경기 원종고)- 생활지도부가 앞장선 인권존중

임동헌 (광주 전자 공고)- 실업계 아이들일 수록 존중부터 시작한다.

이재익 (경북         )- 약육강식의 학교문화에서 존중으로 살아남기 

정경수 (경기 유신고 )- 학교별로 생활규정이 달라진다면

3부 : 함께 말하다------진행: 김영삼  질의 응답 및 청중 토론

<실무 분담>

1. 본부의 수부 섭외 및 보도자료 배포 요청, 플랭카드, 간식   : 전교조 서울지부 

2.  언론에 줄 자료 : 충실한 속기 + 2부 길을 말하다 부분 참고 자료 수합 - 조영선

3. 패널 연락 : 조영선 

4. 속기는 김행수, 윤근혁에게 전달하여 기고 

5. 장소 : 1안-흥사단 2안 -서울시의회 3안-정동프란치스코 회관 : 김영삼 

6. 패널 이름표, 참고자료 복사 - 권복희(흥사단) -연락: 김영삼

7. 웹자보 : 다산인권센터 

8. 청중 홍보 : 전교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1부, 2부 질문>

1부 : 

지금 학생인권조례 또는 체벌 금지 조치 이후 그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영항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많은 부분 언론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요. 실질적으로 어떠셨나요?

2부

1)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려고 시도하신 분들로서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

2)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만은 아닐텐데요. 동반 되어야

할 조치들이 있어야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요?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일시 : 2월16일 (수) 저녁 5시

장소 : 흥사단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을위

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 외 32개단체)


